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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안3과 부활 계획 반대성명]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우리사회를 재단하려는가!

 

대검찰청은 17일, 지난 2005년에 폐지했던 공안3과를 부활시키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촛불시위와

조, 중, 동 광고주 불매운동 등 공안사건의 증가로 인한 업무 부담이 많아진 것을 공안3과의 부활 이유로 설명

하고 있다.

 

2005년 당시 검찰은 스스로 ‘검찰개혁’을 내세우며 공안3과를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검찰 내 공안조직의 확대

가 검찰 조직의 확대와 동일시되며 공안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던 역사속의 치욕의 검찰상을 개혁하고 검찰 본

연의 정체성을 찾는 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4년이 지난 후 폐지되었던 공안3과를 부활한다는 것은 협소하게 진행된 검찰개혁을 성과를뒤로 되돌리며 공안

기능을 통해 화려한 권력을 누렸던 과거 시절로의 회귀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공안조직의 확대는 다양

한 사회의 갈등을 공안적 시각으로 판단하겠다는 구태이다. 한국사회는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며 성

숙해 가고 있음에도 검찰은 낡은 공안적 시각으로 사회 갈등을 재단하려는 구태한 발상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다.

 

더구나 검찰이 공안3과 부활의 이유로 밝힌 공안사건의 업무량 증가는 촛불집회와 관련한 1500여명의 연행자

를 대부분 입건하고 PD수첩과 KBS 정연주 사장 해임등의 정치적 사안에 검찰 스스로 나서 ‘정치검찰’의 역할

을 자초한 것에 기인한다. 검찰은 촛불집회를 수사하기 위한 검찰내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촛불집

회에 따른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를 이유 삼아 공안조직을 부활시키는 근거로 삼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는 최근 국정원이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직무를 무한대로 확대하려는 시도와 같은 맥락으로 공안 기

구들이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려는 의도이다. 특히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 있었던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에 소극적이었던 검찰 조직이 정치 검찰로서의 오명을 벗고 개혁에 나서기는 보다 오

히려 공안정국을 주도하고 조직 불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공안3과 부활 계획을 철회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공안정국 조성기도 중단하라. 또한 검찰이 정치 권력

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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